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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기획전 <다정한 균형: 서로를 비추는>(6. 23~2027. 5. 16 
서울식물원)이 열리고 있다. 전시는 공공미술을 매개로 자연, 
인간, 기술이 맺는 관계를 탐구한다. 이지연, 엄아롱, 장한나, 
구기정이 참여했다. 나노 구조 필름, 재활용 파이프, 플라스틱 
암석, 3D 스캔 및 AI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장소특정적 
설치작품을 선보인다. 자연과 인간, 기술 사이의 다정한 균형은 
무엇인가. 전시는 그 대답으로 각각의 구슬 하나하나마다 다른 
모든 구슬의 모습이 비쳐드는 화엄경의 『인드라망』을 제시한다. 
세상 모든 만물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서로를 끊임없이 반영하고 
함께 영향받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 감상자는 전시의 동선을 
따라가면서 타자에 대해서 가져야 할 새로운 시선과 태도를 
깨닫게 된다.

전시는 총 네 개의 섹션으로 구성된다. 각 공간마다 한 명의 
작가가 작품을 선보인다. 먼저 전시의 출발점인 ‘섹션 1. 귀 
기울기: 빛 소리’는 우리가 흔히 분리해 감각하는 시각과 청각이 
실은 하나의 파동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환기한다. 이 섹션에는 
이지연이 <얼룩무지개숲>(2026) 연작을 공개했다. 나노 패턴 
복제 기술과 LED 라이팅, 3D 프린팅 등을 활용하여 빛과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적 세계의 아름다움을 시각화했다. 원형 
패턴을 새긴 반도체 웨이퍼 원판을 천장에 모빌처럼 달아 건물 
내부로 들어온 자연광을 반사하고, 바람에 흔들리면서 소리를 
내도록 연출했다. 미세한 격자 구조 패턴이 연속해서 배치되면, 
표면에 부딪힌 빛이 꺾이고 산란하면서 무지개색 스펙트럼을 
형성한다. 작가에게 패턴이 지닌 ‘반복성’은 미시 세계인 빛을 
시각화하는 주된 메커니즘이다. 개별적으로는 식별이 어려운 작은 
패턴이 모여 커다란 면적을 이룰 때, 비로소 하나의 유기적인 
현상이자 실체로 인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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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얼룩무지개숲7> 나노필름 외 혼합재료 가변크기 2026 서울식물원 제공

‘섹션 2. 종-횡단하는 대화’는 인간과 비인간, 생물과 무생물을 
가로질러 이루어지는 ‘연결’에 주목한다. 이 무대에 오른 작가는 
엄아롱. 작가는 어린 시절 재개발로 겪은 이주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에서 버려진 사물을 수집해 재구성해 왔다. <서로를 흐르는 
것들>(2026)은 폐 파이프를 선형 구조로 교차시켜 존재 간의 
네트워크를 형상화했다. 관람객이 파이프 관을 통해 소리나 
목소리를 주고받도록 설계되어, 물리적 이동 대신 소리의 울림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경험하게 유도했다. 바람 소리와 
식물의 흔들림, 자연환경의 미세한 파동이 파이프 내부를 타고 
흐르며 인간과 자연을 잇는 소통의 매개체가 된다. 이를 통해 
인간과 자연, 사물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호흡하는 생태적 공생의 의미를 전한다.

함께 전시된 <이사 그리고 이사>는 작가의 잦은 이사 경험에서 
출발했다. 이사를 준비하고 짐을 옮겨 새로운 공간에 풀어놓는 
과정이 전시를 준비하고 작품을 설치하는 작업 방식과 닮아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작가는 이러한 이동과 변화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 부재(èP)를 분리하고 해체한 뒤 재조립할 수 있는 모듈화된 
구조로 작품을 완성했다. 작품의 형상은 코끼리, 라쿤, 앵무새 등 
한국에서는 자연 서식하지 않는 동물이다. 제 터전을 잃고 강제로 
이주 당한 처지를 외래종으로 은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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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아롱 <이사 그리고 이사> 콘크리트, 철, 스테인리스 스틸, UV인쇄, 우레탄 페인트 10×100×170cm 2026 서울식물원 제공

섹션 3. ‘감응하는 풍경’이 진행되는 서울식물원 온실은 열대와 
지중해 기후 식물이 한 공간에 모여 서식하는 대형 유리 
돔이다. 이번 섹션은 자연과 인공, 천연과 인조 사이의 경계가 
점점 흐릿해지는 오늘의 환경을 다룬다. 서로 다른 서식지의 
식물이 인공적으로 조성된 공간 곳곳에 장한나의 <뉴 락(-
New Rock)> 연작이 배치되어 있다. 작가는 인간이 자연에 
버린 폐기물이 자연의 작용에 의해 변형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현장 관찰과 과학적 조사, 수집을 거친 결과물을 작업으로 
삼아왔다. 특히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과의 협업 분석을 
거치는 등 물리적 데이터 기반의 작업을 이어왔다. 특히 작가는 
풍화된 플라스틱이 돌처럼 변한 물질을 ‘뉴 락(New Rock)’-
이라 정의한다. 바다로 유입된 플라스틱 폐기물이 해풍과 태양열, 
파도의 압력을 받아 암석화된 결과물이다.

온실 내 선보이는 <뉴 락 이눅슈크>(2026)는 이누이트족의 
전통 돌탑 구조물인 ‘이눅슈크 (Inukshuk)’를 뉴 락으로 
쌓아 올린 작품이다. 본래 이눅슈크는 ‘인간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통행로를 안내하는 이정표 역할을 했다. 
과거의 이눅슈크가 천연석으로 인간의 존재를 표시했다면, '뉴 
락'으로 만든 이눅슈크는 인간이 생태계에 남긴 인공적 잔해를 
증명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된다. 열대관과 지중해관 4곳에 
설치된 <다음 중 뉴 락 (New Rock)은?>(2026)과 <다음 중 
천연석은?>(2026)은 식물 사이에 뉴 락과 실제 돌을 뒤섞어 
배치한 작업이다. 관람객이 식물 속에서 뉴 락과 천연석을 직접 
비교와 구별을 하게 함으로써, 인공물과 자연물의 외형적 경계가 
희미해진 현실을 직관적으로 확인하게 한다. 나아가 인류세 
시대에 변형된 자연의 실태를 현실적으로 체감하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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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나 <다음 중 뉴 락 (New Rock)은?> 수집된 플라스틱, 패널 가변크기 2026 서울식물원 제공

1982년에 준공된 마곡문화관(서울 구 양천수리조합 
배수펌프장)은 근대 농업 인프라의 흔적과 시간의 결이 깊게 
새겨진 국가등록문화유산이다. 섹션 4. ‘느린 시선으로’는 
정보 과잉의 시대에 대상을 깊이 관찰하는 정전의 시간을 
제안한다. 구기정은 디지털 3D 스캔과 렌더링 기법을 활용하여 
실재하는 자연 풍경을 고해상도 디지털 이미지로 재현한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몰입형 미디어설치작 <모든 미생물은 각자의 
리듬으로 미세하게 움직인다>는 마곡문화관 내부를 암전하여 
오롯이 영상에 집중하도록 연출했다. 작가는 서울식물원의 실제 
풍경을 생성형 AI로 변환해 개체를 증식시키고, 이미지 재현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오류와 노이즈조차 생동하는 움직임의 
흔적으로 받아들인다. 인공적으로 생성된 영상과 흐려진 이미지가 
업스케일링 기술을 거치며 완성되는 작업은 생성과 손실, 실제와 
가공의 경계를 유연하게 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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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정 <모든 미생물은 각자의 리듬으로 미세하게 움직인다> 싱글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6분 52초 가변크기 2026 서울식물원 제공

<다정한 균형: 서로를 비추는>전에서 네 곳의 장소, 네 명의 
작가가 펼쳐낸 작업은 자연과 인간, 그리고 기술이 유기적 균형을 
이루며 상호 작용하는 감각적 경험을 선사한다는 공통분모로 
묶인다. 식물원의 생태 사이사이에 놓인 빛과 소리, 버려진 
사물과 변형된 플라스틱, 3D 디지털 영상 등 인간 문명의 산물은 
전시에서 자연과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 둘은 서로의 존재에 기댈 
때야 비로소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인간은 자연의 대립 항이 
아니고, 기술은 자연의 습성을 닮아있다. 인간과 자연, 기술을 잇은 
연결의 도구로 예술을 제시한다.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사물과 생명이 맺는 관계를 체감하게 한다. 이 ‘다정한 균형’은 
이 관계가 결국 단순한 연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생과 
공생으로 나아가는 ‘연대’로 끝난다. 인간은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다. 자연이 있기에 존재해 왔다. 이제는 인간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책임을 다할 때라고, 전시는 역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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